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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중재를 위한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 개별 맞춤형 대화 시스템을 위한 초기 

단계의 연구를 소개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보조 도구의 역할이거나[1], 특정 

주제에 따라 아동과 제한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델[2] 등의 개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즉, 의사소통 맥락에 

따라 학습자의 중재를 위한 소통 전략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Transformer 구조를[3] 활용한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생성형 언어모델과 몇 가지의 언어 중재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 아동에게 대화 맥락에 따른 적절한 중재를 위한 전략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Ⅰ..  서서  론론  

언어발달장애 아동은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일상 전반에 걸쳐 사회적 상호작용 및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과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라는 도메인을 접목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AAcessTalk’는 자폐 아동과 부모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수준의 문맥 기반 

가이드 및 단어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1]. ‘PicTalky’는 

픽토그램과 텍스트를 활용하여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다[2].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아동의 언어 수준이나 의사소통 맥락에 따라 단계별로 

지도하기 위한 언어 중재 절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의 경우들은 모델을 
설계할 때, 실제 아동 지도 시 사용되는 언어 중재 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해당 아동과의 의사소통 기능이 

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실제 대화에서 아동의 

다양한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언어재활 전문가가 수립한 아동 수준에 따른 중재 

전략을 바탕으로 언어재활사(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생성형 언어모델에 많이 활용되며 그 

성능이 입증된 Transformer 구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3]. 해당 구조의 모델은 텍스트 구성요소 

간의 관계 정보를 의미론적·구문론적 차원에서 

모델링함으로써 언어적 패턴과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적합하다. 
현재 초기 단계 연구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 상황 

속에서 학습자 아동의 대화 맥락에 따라 간단한 중재 

전략을 반영한 언어적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의 모델을 설계하고 테스트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문제 정의와 시스템 개요를 제시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구축된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ⅡⅡ..  본본  론론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단순 

의사소통 보조 도구 개발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대화 상황에서 중재 전략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지원을 넘어, 아동 

맞춤별로 중재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우리의 대화 시스템은 아동의 언어 수준, 맥락,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하게 중재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모델이 실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 Example dialogue between TeacherLLM and 
StudentLLM in a specific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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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로서, 대화 시스템을 설계할 

때 Transformer 아키텍처를 기반의 Open-weight 

LLM 을 토대로 프롬프트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시나리오 
기반 대화 테스트를 위한 playground 프로토타입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림 1 은 우리의 AI 중재 모델과 AI 학생 

모델 간의 특정 시나리오 기반 대화 테스트 예시를 

보여준다. 현재 단계에선 중재 모델은 언어재활사의 중재 
역할을 단순하게만 수행하도록 구현하였으며, 학생 

모델은 중재 모델에게 응답을 넘겨주기 위해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발화를 단순화하여 모사하는 

응답을 생성한다. 두 모델 모두 현재는 평균 한 단어 

수준의 아동 발화를 두 단어로 확장시키는 것을 중재 
목적으로 한 몇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작동한다. 본 

테스트 환경에서 중재 모델이 아동 발화에 따라 유도, 

반복, 질문 등의 적절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 참고). 

중재 모델은 OpenAI 사의 ‘GPT-4.1 

API(유료버전)’[4]를 사용하여 응답을 생성하였다. 학생 

모델의 경우, Pytorch 라이브러리와(version 

2.2.2+cu121) HuggingFace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5,6]. 우리 태스크에서는 프롬프트 이해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한국어 및 영어에 모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Multilingual Instruction-tuned 모델 중 

하나인 ‘EXAONE-3.5-7.8B-Instruct’로 선정하였다 [7].  

Instruction-tuned model 이란, 지시문으로 미세 조정된 
언어모델로써, 사용자가 제공하는 프롬프트 형태의 

명령에 대해, 보통 같은 종류의 기본 모델보다 해석 

능력이 뛰어나며, 이에 최적화된 응답을 생성해 낼 수 

있다.  

 두 모델의 초기 단계 프롬프트에서는 공통적으로 각 

역할과 역할이 가지는 특징 설명, 응답 생성 규칙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프롬프트에 포함된 공통적인 구성 

요소 및 예시 문장은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 데이터는 임상과 교육현장에서 

25 년 이상 경력을 가진 아동 언어재활 전문가에 의해 

직접 구축된 말뭉치 자료로, 연령대별 주요 의사소통 

태스크(가정/일상, 학업 등)로 나뉘어 선생님-아동 대화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현재 초기 단계 실험에선 몇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무작위로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표 1. Common prompt elements employed in the initial 

experiments 

 역할 설명 생성 규칙 행동 예시 

중재  

모델 

"당신은 

4~6 세 

수준의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중재하고 

가이드 하는 

선생님이다.", 

… 

"b) 학생이 

응답이 없거나, 

엉뚱한 대답을 

해도 주어진 

역할과 상황에 

맞춰 다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시 말해 

줄래?",  

"이거 다시 

해보자.” 

“ 그래, 

천천히 다시 

말해보자.", 

… 

학생 

모델 

"당신은 

유아(4~6 세) 

수준을 가진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역할을 

하는 

학생이다.", … 

“3~6 세 

언어발달장애 

아동(발달성 

언어장애, …, 

자폐증 등)이 

발화할 수 있는 

범위의 

단어들", … 

"모아", 

“눈코입”, 

“팔”, “아”, 

“응응”, 

“모자”, … 

ⅢⅢ..  결결  론론  

본 논문에서는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중재 전략에 따른 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연구를 소개하였다. 중재 모델이 아동의 

발화에 따라 질문 반복, 유도 등의 간단한 중재 전략 

응답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모델이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중재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최종 

대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가 정의한 단계별 중재 

전략을 모델 구조에 반영하고, 시나리오 데이터셋을 

확장하여 실제 임상 적용을 염두에 둔 실증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AACCKKNNOOWWLLEEDDGGMMEENNTT  

본 연구는 2023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RS-2023-
00218176).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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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라는 도메인을 접목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AAcessTalk’는 자폐 아동과 부모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인 수준의 문맥 기반 

가이드 및 단어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1]. ‘PicTalky’는 

픽토그램과 텍스트를 활용하여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다[2].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아동의 언어 수준이나 의사소통 맥락에 따라 단계별로 

지도하기 위한 언어 중재 절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앞서 소개한 선행 연구의 경우들은 모델을 
설계할 때, 실제 아동 지도 시 사용되는 언어 중재 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해당 아동과의 의사소통 기능이 

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실제 대화에서 아동의 

다양한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언어재활 전문가가 수립한 아동 수준에 따른 중재 

전략을 바탕으로 언어재활사(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 대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생성형 언어모델에 많이 활용되며 그 

성능이 입증된 Transformer 구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3]. 해당 구조의 모델은 텍스트 구성요소 

간의 관계 정보를 의미론적·구문론적 차원에서 

모델링함으로써 언어적 패턴과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적합하다. 
현재 초기 단계 연구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 상황 

속에서 학습자 아동의 대화 맥락에 따라 간단한 중재 

전략을 반영한 언어적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의 모델을 설계하고 테스트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문제 정의와 시스템 개요를 제시하고, 

프로토타입으로 구축된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ⅡⅡ..  본본  론론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단순 

의사소통 보조 도구 개발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대화 상황에서 중재 전략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지원을 넘어, 아동 

맞춤별로 중재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우리의 대화 시스템은 아동의 언어 수준, 맥락,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하게 중재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어모델이 실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 Example dialogue between TeacherLLM and 
StudentLLM in a specific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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